
十子과 十二支에 關한 考察

大田大學專任講師 尹 陽 烈

1 . 轉 論

“夫欲入醫學之門者 先當議天地運” (金海秀 19 

28: 1)라 하였고 醫學入門어l “不通죠運六氣 檢盡

方書 何濟(李 避1974: 200)라고 하였£며 , 또 

同篇에 “罷之道博約而己훗 훌훌之道 遭氣而己홍” 

(위의책 : 276)라고 하였으니 이는違氣의 重要性

을 十分 說明한 말이다 이러한 運氣學짧의 理꿇 

的 背景은 陰陽五行에 뿌려를 두고 있으므로 張

介흉은 “理氣陰陽之學 實훌훌道開卷第一義”라고 

明示하고 있 다(張介寶 1977 : 2). 

十千과 十二支는 運氣를 具體的으로 演釋하 

는 符廳로서 이것을 떼냐서는 죠運六氣률 생각 

할 수도 없는 것이다. 

十千운 甲. z:,, 困, 丁, ¢, 己, 康, 辛, 포, 

쫓로 五運에 配合시 키고(十千統運), 十二支는 子,

표, 寅, :!JP, 辰, E., 午, 末, 申, 쩔, .EX;, '1i,3료 

六氣에 配合시 키 며(十二支配六氣) 주支가 相合

하여 이루어진 甲子(千支相合)에 의해 各年의 

氣候뚫化와 發病i좁況을 推演하고 있 다. 

이를 劉젊원는 “天氣始於甲千 地氣始於子支者

乃聖A究乎陰陽重輕之用地 著名以影其德 立廠以

表其事”라고 簡略하게 表現하고 있다(劉엎휩 : 

13). 

이에 運氣學說의 內容올 파악하기 위해서는 

千支에 對한 갚은 理解가 先行되야 할 것£로 

思料되어 주支에 판한 內容을 ~究考察하여 다 

음과 같이 報告하는 바이 다. 

2. 本 論

2. 1. 千호에 혈한 흩史的 考훨 

通籃으l 黃帝紀에 이 프기를 “命大燒作甲子”라 

하고 外紀에 “帝命大흙探五行之f홉 古斗剛所建

始作甲子”라 하였A며 (한下見林 卷 2: 2) 史略

에서도 “옳大燒 古斗建作甲子”(曾先之 1982: 5-

6)라 하여 일반척~로 흘帝가 그의 톰.下안 大廳

에 命하여 大鏡가 최초트 天주파 地支를 만든 

사항4호 알려져 있다. 

그러 냐 徐整三죠廣紀아l “天皇民制十千 十二支

之名 以定歲之所在 其흉紀以擬提옳首”라 하고 

歷朝通옳빼꿇에서도 “뚫後天皇民出 名日天靈擔

휩 無옳而없自化 始없l千호之名”이라 하여 盤古

a:;률 이어 世上올 다스헌 天皇民가 千支를 최초 

로 發明했다고 記하고 있다(위의 책 : 2). 

歷史的으로 考察헤 불 혜 대체로 十千。l 먼저 

發明되고 다시 十二支가 發明되었으며 다음으호 

甲子(千支相合)가 發明띈 것으로 추측펀다. 일 

찌거 j!§紀前 176€∼1122~효으l 股商代에 이미 千

支, 甲子가 使用되었다. 十주은 당시에 商王朝

世系의 이릎으로 使用되었는데 具體的으로 살펴 

보변 成陽의 이 릎운 天Z。l 고 그의 아들들은 太

丁, 外며, 中王이었다. 그리고 孫子의 이음은 
太甲, 曾孫의 이픔은 g丁, 太康。l 며 이후 小甲,

獲己, 太¢, 件丁, 外포, 1可훌甲, 組z:,, 租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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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뎌3' 組丁, 南康, 측甲, 승용康, 小￥, 小z,, 武

丁, f且멋, 租甲, 廣주, 뚫丁, 武z,, 太T, 帝Z

을 거쳐 마지막 針 쥬후에 이르기까지 모두 天

千으로 命名되 어 있 닥(書經 1983: 7). 

이 어서 十二支와 쿠子가 옳明되 었£며 鷹法의 

發展을 따라鷹法方쿄에 보펀적£로응용되었다. 

後漢書에서 “大뿔섬作甲Z以名 B 謂之幹 作子

표以名月 謂之技”라 한 것으로 보아 千支甲子의 

發生윤 鷹法과 密接찬 關係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任應、秋 1982 : 13) ‘ 

2. 2. 千과 호의 意妹

許慣의 說文解字석1 ￥(千) 犯也, )}..一↓k反入

(反入者 上犯之意、)타 하고 (段玉載 1984: 87), 

솔〈支) 去竹之技也 )}..手持半竹이라 記하여(위의 
책 : 118) 글자가 생긴 由來릎 밝히고 있다-

BB羅(짧號康節)의 皇極짧世書 觀物外篇上에서 

“陽數一 {ij之홉十 十千之類是也. 陰數二 街之

흉十二 十二支, 十二月之類是也. (張£術義日天

範其全故陽數-쩌之옳十 地分乎用 故陰數二 m 
之짧十二 十者全數 六者用數也, 二죠짧十 天之
十者 一而二也. 二三흉六 地之十二者 二而四也)

라 하고 또 “주者 幹之義 陽也 支者 技之義 陰

也. 千十而 支十二 을陽數中有陰, 陰數中有陽也

(ZiT己辛쫓 陽數中有陰也. 子寅辰午申않 廳數

中有陽也)라 하였다. 松下見林윤 幹과 技의 뭇 

플 天千。l 陽。l 고, 첼支가 陰인데 根據하여 “幹

木之身而技葉所依以효者 技 附幹而旁生者 一奇

-偶 陰陽之象也”라 뚫明하고 었다(松下見林 卷

二 : 2-3). 

韓東錫先生응 宇솥훌化의 原理에서 幹과 技외 

의미를 확대하여 “天千이란 天氣가 違行하는 줄 

거리가 되으로 天幹이라 한다. 주字는 十과 一

융 合하여 만든 끌자로 그 이유는 十 土위에 -

水가 加해짐으로써 주(幹)이 펀다는 풋이다. 天

주은 幹에 不過한 즉 그것은 事勳化生의 基幹일 

뿐이 고 아직 行動할 만한 條件。l 成熟하지 뭇한 

것이다. 地支의 支字는 技字와 同一하다. 天주 

윤 幹。l 라 한다연 이것은 技葉에 不過하다는 풋 

이 다. 反面 支字의 흥을 보면 A十샤又하고 있 

는데 이 풋은 支字는 十土가 X의 作用ex는 再

也라)을 하는 흉을 取하였 다는 말이 다. 좀 더 

仔細허 말하연 十土가 X의 作用을 할 해에 lln 
統-作用을 始作할 해에 萬物이 가장 않盛하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支作用의 始初인 것이 

다”라고 說明하고 있다(韓東錫 1976 : 93-94). 

史記律書에서는 十千을 十母라 하고, 十二支

룹 十二子라 하여 母子 乃至 體用關係로 千支를 

說明하고 있다(司馬選 : 1252)‘ 

2. 3. + 주 

2. 3. 1. 十주紀티 

任應秋는 十주의 發生이 上述한 “甲Z;以名 B ”

처 럼 주로 날짜의 表記와 關聯펀다고 다음파 갇 

은 理論을 提起하고 있다. 

股商代에 는 날짜를 明記할 혜 十주을 使用했 

으므호 天千이 라 稱한다(中國人을 날을 天이 라 

한다). 아직 달을 表記하기 以前에는 句을 단위 

로 하여 날짜를 표시했는데 甲日로 부터 찢日에 

。l 르기까지 팍 十日이 되어 一句。l 되으로 十주 

은 十數와 完全히 相合한다. 出土펀 股鍵 「廳로 

부터 살펴보건뎌l 빠日은 비록 주支를 함께 말했 

지만 분명히 十千을 짧主로 하고 있다. 羅振玉

의 股鐘書쫓前編三 • -1\. 一 「짧어l 이료기를 

“B표「뚫雨” 

라 했는데 이 뭇은 己표日에 첨을 치니 康寅日

llP 다음날 비가 내렬 것이라는 말인데 E용字 다 

음에 寅字를 쓰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 七·四四 「爾에 

“ z,gp 「 릎困雨” 

“辛家 「範 릎王雨 允雨”

라 했는례 역시 며雨와 :f:雨라고만썼지 困辰雨,

王子雨라고 쓰지 않았다. 이로 보아 짧A들이 

紀日하는례 千에 重點올 두었지 支를 重짧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l 러한 例는 「離中에 자 

주 나타난다. 

爾雅의 釋天威에서 “甲至쫓흉十日 日짧陽”이 

라 했는데 。l 는 十千紀日의 意義를 指觸하여 짧 

明한 것이다. 그리고 漢書 食貨志、의 觀師古注에 

“주 續{固也”라 하여 十주은 甲Z困Tl용己東辛포 

쫓으l 107~ 의 숫자라고 설명하고 있다(王짧 等

1982: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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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2. 十千의 검;뚫的 職;슬; 

說文解字에 

‘'Ep(甲) 東方之굶陽氣행動 JA木數쭈甲之옳, 

A頭호옳4i 
끼(Z,) 홍春~木옳曲而出陰氣尙짧其出z,z,也 

與 j 向意 ζ承甲 象人顆

쩍(며) 位南方 萬物成炳然 陰氣初起陽氣將廳

↓}._-入n -者陽也 困~z, 홍人휩 

小(丁) 夏時萬物皆丁實象形 丁承困 象人心
~(IX;) 中宮也. 象六甲죠龍相狗放也. 않承丁 

옳A쩔 

럭(己) 中宮也. 象萬物짧藏등냄形也. E承IX

象人題

후(康) 位西方 象秋時萬物康康有實也. 흉承 
己 象AR쩔 

후(辛) 秋時萬物成禮t金剛味辛 辛痛l!D뾰出 
JA-辛 辛훌也. 辛承東 옳A股 

풋〈王) 位北方也 陰極陽生 故陽日龍戰子野

戰者接也.

홍人훌훌@王之形 j흉갖王百子生之없也. 

王與포同意 王承辛 象A~~任體也,

뚫(쫓) 多時水土乎 可接度也. 흥水從四方流 
入地中之形 쫓承王 象A足

이 라 하였고(앓玉載 1984 : 747-749) 史記의 律

書에서는 

“甲者 를萬物휩j符甲而出也 

z,者 言萬物生fi후ltH. 

며者 言陽道著明故日困

丁者 言萬빼之丁밤也 

f휠者 言陰氣更萬物 故BE용 

辛者 言萬物之辛生 故日辛

王之옳를@王也 言陽氣任養萬빼子下也 

쫓之홉言探也 言萬勳可接度 故日授”

라 하였다(司馬靈 : 1242-1249). 

여기서 !Xe二千을 缺한 것은 다만 四표四|뿜 

만 말하고 中央운 省略한 것이므로 않己土를 言

及하지 않응 것이다. 그러냐 漢畵律흡志에서는 

모두 解釋하여 “出甲子甲, ￥용훌L於z,, 明炳手며, 

大盛子丁, !월戀子IX;, 理紀子己, 敵更子흉, 흠똥新 

予辛, 懷h王子王, 陳授子찢”라 하였다(班固 : 

964). 

北宋의 劉溫뽑는 素問入승運氣論짧에 서 

“甲 乃陽內而陰尙包之 훌木始甲而出也 

Z者 陽過中 然未得표方 尙Z屆也. 又공Z흩­

也 萬物皆解쭈甲 自抽훌L而出之 

며 乃陽上而陰下 陰內而陽外

丁 陽其꿇 適能與陰氣相丁 又£ 困 炳也 흙~ 

炳然著見而꿇也 

IX 陽土也 萬物生而出之 萬物{::!t而入之

己 陰土也 無所옳而得己者也 又죠LX;;i也 c. 
起也 土行四季之末 萬物含秀者 빼屆而듣 

也.

康 乃陰子陽更而흉者也. 

辛 乃陽在下陰在上 陰子陽뚫於i比 康 更故t브 . 

而辛훨也. 

康辛皆金 金味辛 動成而後有味 又코萬物뭘 

然 更a實新成

王 乃陽많훗8읍 陰王之 乃陽生之位 王而흉8슨 

與子同흉‘ 

쫓者 授也. 天令至此 홉物閒藏 慶@王於其下

f쫓然흉흉흉” 

라 하였 다(劉엎합 : 13-14). 

그리고 뿔學入門에서도 十千에 對한 擔승;을 

하나하나 說明하고 있는데 모두 :劉옆野의 內容

을당슐하고있다. 

以上의 內容을 考察해 보연 짧文解字에서 /、

體의 上部안 頭짧에서 足옮까지 發展해 냐카는 

옳을 뽑別히 說明한 것 외에는 大部分의 內容e j

十千의 順序는 萬物。l 짧生하여 자라고, 번성하 

고, 흉老하고, 死亡했다가 다시 始生하는 순샤」 

를 상칭하고 있다. 

郞 甲은 어린 싹。| 껍질올 채고 初生하는 컷 

。1 요(휩l符出甲) 

Z은 어련싹이 검차 뻗어 자라는컷이요(홈확 

子Z,)

困은 陽盛氣充하여 生長。l 特히 顧著한 것 이 

요(陽道明炳) 

丁윤 不斷히 씩씩하고 크계 자라는 컷이요(丁 

빠大盛) 

¢는 더욱 더 않盛해지는 것이요(뿔戀子[§) 
E는 成熟의 웰이요(理紀千C,) 

E활은 열매맺고 !&:軟하여 生命이 창차 여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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쑤터 ll}꾸어 지 는 것 이 요(짧;필千얹) 

후은 成熟辛殺한 뒤에 새로운 生機가 *홉1*하 

는 것이요(꿇新手辛) 

王응 陽氣가 또 새로운 生命올 雄養하는 것이 

요(陽氣懷雄) 

쫓는 第二代의 生命이 또 개시하려고 宿根이 

發生올 待期하고 있는 것이 다(陳授子쫓) 

이러한 內容은 사람들이 萬챙의 生命。l 發展

하는 過程을 觀察하여 十千을 配合시컸음올 說

明하는 것으로 現實的인 의의를 內包한다. 

2. 3. 3. 十千이 陰陽分屬

劉휩합의 素問入式違氣꿇異에 “甲因않康王옳 

陽 Z丁己辛쫓옳陰”이라 記하고 있다(위의 책 : 

14). 。l 에 對한 理由를 살펴보면 陽寒直格에 

“凡先言者짧剛짧陽 後言者짧柔짧陰” (劉河間 19 

76: 447)라 하여 陽先陰後의 法論을 說明하고 

있다. 

郞 甲과 ζ〈甲ζ屬木, 下述 以下同)에 있어 

甲先 ζ後이므로 甲은 陽이 되고, Z운 陰。l 되 

며 困과 丁(同屬火)은 內先丁後。l으로 困陽丁陰

。l 되 며 [용와 己는(同屬士) [JG先E後。l므로 [JG 

陽己陰이 되며 康과 辛은(同屬金) 康先辛後이므 

로 훌陽辛陰。l 되며 王과 쫓는 王先쫓後이므로 

王陽쫓陰야 된다. 그러나 이러한 짧明올 벌리지 

않더 라도 十千의 奇偶之序에 따라 陰陽。l 區別

되니 甲困DGE촬王은 순서로 1, 3, 5, 7, 9에 該

略하니 奇數。l고 Z丁E辛쫓의 순서 는 2, 4, 6. 
8, 10에 該當하니 偶數가 된다. 奇는 陽。l고 偶

는 陰:>IE-로 周易 緊廳上어l 서 말하는 天一地二,

天三地四, 天표地六, 天七地A, 天九地十의 內

容과 -致한다(周易傳養 : 1033). 또 周篇에서 

말하는 “一陰一陽 謂之道(위 의 책 : 1010)의 뜻 

과는 符合하는떼 이 는 事物이 對立과 統一의 두 

方面£호 規律的으로 運動하고 있음을 說明하고 

있다. 

2. 3. 4. 十千의 兄弟行分屬

天千운 陰陽兩寶 뿐만 아니라 죠行으로도 分

別 配合된다. 素問의 職氣法時論中어! “/ff主春其

日甲 Z:.(王注 : 王쫓짧水 北方千也)·’(洪元植 1977 

: 66-67)라 記하고 있다. 여 기 서 죠季, 표方, 

표職의 麗念을 표行屬性으호 統-했는떼 이를 

接物l:U흉다그1 부흔다. 'iJu-않 쓸어 표行의 더3 Z木

은 죠季의 春, 죠方의 束, 죠廳의 府에서 各各

木。l 되 며 죠行으l 內丁火는 五季의 夏에서 죠方 

의 南에서 굿i職으l 心에서 역시 各各 火가 되며 

냐머지도 모두 이와 갇다. 

그러냐 죠行의 數는 다섯이고, 十千외 數는 

열이 묘로 天千올 죠行에 分屬시 킬 해 매 -行마 

다 2개의 풋千이 配屬되야얀 숫자가 일치되어 

위에서 말한 甲Z木, 며丁火, 명己土, 康辛金,

王쫓水가 된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것처럼 甲

困[용康王은 陽千。l 고 z:. T己辛쫓는 陰千。l 으로 

甲Z。l 바록 木에 屬하지만 甲은 陽木。l 고, ζ 

은 陰木。l 며 협丁。l 모두 火에 屬하지 만 쩍은 

陽火이고 丁운 陰火이며, 않己가 오두 土에 屬

하지 만 명는 陽士이 고 己는 陰士이 며, E용후。l 

모두 金에 屬하지만 康은 陽金。l고 辛윤 陰金이 

며, 王쫓가 요두 水어l 屬하지만 王은 陽水이고 

쫓는 陰水임을 알 수 있다. 。l처럼 十千야 죠行 

에 配合되는 것을 皇웰의 內篇에서는 “十千者죠 

行有陰陽也”라 說明하고 있다(任應秋 1982: 17). 

2. 3. 5. 十千의 夫歸죠行分屬 

素問의 夫元紀大論에 “甲E之歲 土氣統之, z:. 
훌之흉 金運統之 며辛之歲 水運範之, 丁王之歲

木運統之, [JG쫓之威 火運統之”라 하였고(洪元植 

1981 : 128). 또 표運行大論에 “土主甲a. 金主

Z康, 水主困辛, 木主丁王, 火主[JG쫓”라 하여 

(위의 객 : 129). 甲己化土, z훨化金’ 며辛化水, 

丁王化木, 않찢化火합을 싼히고 있다. 。l 에對한 

理꿇的 根據 빛 機轉올 실펴보연 다음과 같다. 

素問으l 죠遭行大論어! “물箕太始天元冊文 ft天

之氣 經千4;女않分 짧天之氣 經子心尾E分 蒼天

之氣 經千危室柳鬼 素天之氣 經子〕t효웰畢 玄天

之氣 짧子張寶짧뽑 所謂 rlGB分경~ 쫓훨角홍 則

天地之門戶也”라 (위의 책 : 129)하여 太始혜에 

나타난 天元紀의 秘策。l 하늘에 없을 。l풀 혜 ff 
天之氣(火氣)는 않쫓分으로 經天하고 驚天之혔 

(士氣)는 甲E分으로 經天하고 蒼天之氣(木氣)

는 丁王分£로 經天하고 素天之氣(金氣)는 Z..E월 

分으호 싫天하고 玄天之氣(水氣)는 困辛分A호 

經天하였음을 說明하고 있다. 。l를 圖表로 나타 

내 연 다음과 같다(王짧 等 1982: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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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氣훌天化죠運圖〉 

以上과 같은 根原的이 說明外에 甲己土, Z賣

金, 困辛水, 丁王木, [훗쫓火의 표運아 표月建에 

서 生한다는 說이 있다. 醫學入門에서는 이를 

“甲己之歲 표月 建며寅 困火生土故짧土運, Z뚫 

之歲 표月 建I용寅 反土生金故옳金違 며辛之豪 

正月 建E용寅 E용金生水故짧水運 丁王之歲 표月 

建王寅 王水生木故짧木連 [잦쫓之歲 표月 建甲寅

甲末生火故옳火違”。l 라 하였다 (李 짧 1974: 

220). 

또 週龍而흉하여 甲己化土, Z康化金, 며辛化 

水, 丁王化木, 않쫓化火를 說明하는 理꿇。l 있 

는례 pp 類經圖짧에서는 이플 “十二띔者 調十二
宮中 推龍善變而屬辰位 凡十千起甲 但至辰宮 !!D 
隨其所遇之千而與之없變훗 如甲己千頭 起於甲子

꽃辰屬[§ [효흉土 l比甲己之所以化土也. Z東千頭

起於困子 至辰屬E환 E용옳金 此Z.,£활之所以化金也, 

F당辛千頭 起於1X子 至辰屬王 王옳水 l比困辛之所

以化水也. 丁王千頭 起於康子 至辰屬甲 甲짧木 

此丁王之所以化木也. 1X쫓千頭 起於王子 至辰屬

며 며옳火 此[효쫓之所以化火也. 此又죠運之遇龍 

而흉者也”라 하였다(張介홉 1977: 26). 

또 一說로 剛柔의 陰陽이 흙속婚하여 中을 。l플 

혜 造化가 생깅을 根擾하여 “甲剛木 렀己柔土흉 

夫歸而成土運, Z柔木 緣康剛金而成金運, 丁陰

火 配王陽水而成木運, 며陽火 聚辛柔金而成水運,

[잦陽土 聚쫓陰水而成火運”。l 라 하였다(위의 책 : 

36). 

야 는 죠運이 對化作用을 通히l 夫歸를 。l 루어 

自律的으로 燮化하는 理論과 一~相遭하는 점이 

있다. 다음에 圖表를 그혀놓고 그 模要만 說明

해 보7] 로 하겠다. 

對化作用이 란 표運。l 自律的언 運動을 할 혜 

本末間에서 기운을 던져 서로 待對的언 경용制속 

에서 動靜하는 컷을 말한다. 

위의 圖表에서 甲에서 己에까지 이르는 運올 
甲己運 또는 甲運이라 하며 甲運이 다하연 己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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凡 例

1. 。內의 甲Z困丁 等은 方位

2. 五運은 右雄하면서 運行

3. 周圍總數 360度

4. 甲Z間의 點線 等은 對化의 

表示

〈효運의 對化圖〉

。l 계층하므혹 己甲 사이에 일어냐는 違올 。l 것 

과는 反對로 己甲遭。l 라 한다. 이 혜 甲己運。l

違行하는 180度 사이 는 모든 燮化가 甲運의 支

配下에 놓이며 己甲違이 運行하는 180度 사이는 

모든 燮化가 己運에 從屬펀다. 이것은 甲己連。1

냐 己甲運의 경우 뿐얀 아니라 Z康(康Z,), 因

辛(辛因), 丁王(王丁), @쫓(쫓않) 等의 運。l

運行하는 경우도 同‘하다. 그러면 土運(甲運과 

己運)이 어떻게 對化作用을 하는가? 甲윤 죠行 

으로 보연 三木(甲Z이 모두 木이나 甲은 陽木,

Z은 陰木이므로 甲은 三木。l 되고, Z은 八木

이 띈다. 以下同)이다. 그러냐 甲。l 딴 三木(陽
木)이 어떻게 甲士라는 천혀 。l절척인 性格으로 

燮하는가? 이를 설명하려변 子先 己甲運의 燮

化過程부터 說明하여야 한다. 己는 十士언데 己

土以前까지는 事勳의 生長過程이었다. 그러나 

B土에 이르게 되연 E용辛王쫓를 거치는 동안에 

事錫은 完全허 成熟하여서 ~j흉水로 歸結펀다. 

이것이 바로 -水언즉 事物은 여기에서 生長의 

뭇만 內包한채 혜얀 겨다리는 것이다. 그헌레 

이와 같은 B甲運動을 하는 자이에 己土運은 첨 

첨 燮質되어서 甲에 이른다. 그헌데 이 배에 甲

은 己에서 보면 己의 終點인 것인데 그 終點。l

바로 甲土運올 成立시컸던 것이다. 

甲土運의 燮化過程올 살펴 볼 혜 ~水內郞에 

있던 -陽。l 發生할 예에 甲土의 據張性에 依하 

여 外部의 堅質을 繼和하여 서 -陽脫出의 援助

를 하여 준다. 그련데 甲은 죠行의 木안즉 木

(甲)은 湮出할려는 野心야 鍵原하마. 뿐만 아니 

라 甲土와는 성질이 정반대인데 그러한 異質的

인 木。l 어떻게 甲士로 燮化할 수 있는가? 이 

것은 바로 그럽의 反對方向에 있는 己土가 自己

의 十土의 性質로서 甲木에 半은 士, 半은 木으 

로 化合하여서 甲五士로 化하케 하는 것이므로 

甲士運아 이와 같이 燮化에 依하여 야루어지는 

것이다. 

다음은 Z金運이 繼承하는떼 Z은 본래 A木

으로 이것이 燮質되어 Z金運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甲木의 上升作用은 甲土로 燮化되면서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다시 形體있는 냐우로 되 

려면 Z金運의 壓力을 받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Z金運이 必要하게 되는데 Z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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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떻게 ζ金요도 燮化하는가? 이는 反對方

向에 있는 康金。l Z木에 對化作用을 加함으로 

써 z,木의 半은 木。l 고 半은 金안 性質j료 燮ft

하게 펀다. z,金運은 。l와 같。| 成효하여서 木

으l 形올 創造하는 것 이 다(韓東錫 1976 : 76-78). 

다음은 이어서 며水運, T木運 等等을 論해야 

하지만 거의 같은 理論으후 說明되으호 여기서 

略하고자한다. 

2. 4. +二支

2. 4. 1. 十二支

股人들운 太陰層을 便用했으므로 그들의 紀月

하는 方옳운 달。l 圓缺하는 것이 ;推則。l 었다. 

그리하여 매월을 30일로 냐누었£냐 달이 한번 

갓다카 기우는데 30일이 종 안되므로 大建과 小

建을 냐누어 서 大建응 30일호 하고 小建윤 29일 

로 하였다. -年운 보통 127~월로 냐누었지만 

太陽歷과 -敎하지 않았으므로 間月을 두어 誤

差를 해소하였다. 짧人이 紀R힌‘ 순서는 -, 

二, 三, 四------, 十一, 十二의 순서로 排列되었 

다. 後에 天文과 廣法이 계속 發展됨에 따라 그 

들응 -豪四時之候를 모두 十二辰으후 統-하였 

다- 이 른바 十二辰윤 斗網。l 가리키는 풋으혹 

따 節氣가 있는 꿋이니 TI:.月은 寅, 二R운 !JP, 
三月윤 辰, 四月은 B, 죠月은 午, 六月운 末,
七月윤 申, A月운 西, 九月은 皮, 十月윤 玄,

十-月윤 子, 十二月은 표올 各各 가리키니 JI 
建이라 부르는 것이다. 斗網윤 北斗七星의 -, 

죠, 七의 三星을 지적하는 말호 第 1 星을 잃星, 

第죠星을 衛星, 第七星을 杓星이 라 한다. 例를 

들어 표月建寅운 초저녁에는 杓가 寅을 가리키 

고 夜*에는 衝이 寅올 가리키고 平르에는 짧가 

寅을 가리키니 나머지 十一個月으l 月建을 考察

헤도 오둔 이와 同一히-다. 그러묘혹 爾雅隱天의 

淑鉉行짧에서 말하기 를 “寅至표흉十二辰 辰흡陰” 
이라 했는데 辰옳陰은 月建을 指觸해서 한 말로 

建은 健£혹 휠||하니 周易에서 말한 天行健의 돗 

oj 요 辰운 時혹 휠II하나 春夏秋多이 四時가 되 고 

每-時가 三個月 !!P 굶 • 件 • 季가 펀다. 十二支

를 또 威陰이라고도 하는데 月은 陰。l 기 혜운이 

다. 이를 爾雅 釋天에서는 “歲陰者 子, 표, 寅,

때, 필, E ‘ 午, 카, I험, 즙, 벚, 효, 十二호是 

也”라 하눴 다(任應秋 1982 : 19). 

위의 }동序와 달리 十二호로 月建하는 )/~序는 

寅에서 始作하여 표에서 끝냐는데 。l 것을 類經

圖쫓 氣훌~Vt論에서는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 

다. “朱子티 多至前 四十죠日屬今年 後四十효日 

屬明年而多至Z 日 正當斗챔建子子中 是뚫-흉之 

首尾也. 故十-月建在子 -陽휩復 蓋以建子Z月

陽氣雖始子쫓種 然續港f*첼下 未見發生之功 及

其歷표轉寅 三陽始備 子是和風至而萬物生 행중 

動而흉藏꿇.遍滿흉區 無非生意 故陽雖始千子 而

春必起子寅 是以寅!lPJ~흡春 E午未옳夏申협.E!U홀 

秋 홍子표負多 而各分其효{뿌季휠”(張介없 1974 : 

29). 

郞 十=支의 順序를 子후 始作하는 것은 陽쫓‘ 

으l 始發을 상칭하는 것이요 月建을 寅으후 始作

하는 것운 陽혔의 i월足올 상칭하는 것이다. 

2. 4. 2. 十二支의 具뚫的 職念

說文解字를보연 

--(子) 十-月 陽氣動萬物滋 A검 옳{횡 훌形 
켜(표) 組也. 十二月 홉횡動用事 象手之形

햇\(寅) 廣也(注當作演) 正月 陽氣動 去黃윷 
欲上出陰尙꿇也. 흉{不훌훌훌(當作홉) 

寅於下也.

뱃 !JP) 冒也. 二月 萬物冒地而出 象開門之形
故二月옳天門. 

품 辰) 震也. 三月 陽氣動 萬電振民農時也.

*상皆生 M.Zι ι훌c達 「聲 辰房룰 

天時也.

CifCE) E也. 四R陽氣E出 陰氣Bj훌 萬物료 
成~影 故E,j풍E흉. 

추(午) 챔也. 죠月 陰氣챔ift 陽물地而出也, 
흉形 此與失同意.* (未) 味也. 六月 滋味也 죠行木老於未 훌 
木重技葉也.

법〔 I힘) 神也. 七R 陰氣成體自 EE束 M.8 自름 

也. 덤觸時聽事田르政也. 

엎(맴) 就也,. A月 委成可흉뼈협 象古文쩔之 
形也.

후(앉) 滅也‘ 九R 陽氣徵萬찢흘成陽下入훨 
也 죠行土生於IX:盛於E용 M.Dt- 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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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갖) 윷也. 十月 微陽起接盛陰 셔二二古文 

上字也-

-.A男一A女也 M. L 象혈子威之形也. 
春秋傳日갖有二首六身” 

이 라 하였고(段玉載 1684 : 749-759), 史記의 律

書에 서 는 十二支의 II頂序를 解釋하여 

“子者 滋也 滋者 言萬物 滋子下也,

표者 組也 言陽氣在上未降 萬¥J.lffi組 未敢出

也-
寅 言萬物始生 廳然也 故日寅

:lTP之옳言夜也 言萬物英也.

辰者 言萬物之振也.

E者 言陽氣之E盡也.

午者 陰陽交 故日午

未者 言萬物皆成 有滋味也.

申者 言陰用事 申戰萬物 故日申

西者- 萬物之老也 故日西

E용者 言萬物盡鐵 故日EX

갖者 該也 言陽氣훌훌子下 故日該也”라 하였으 

며(司馬選 : 1242-1249) 

漢書 律廣志에서는 

“擊蘭子子, 組牙子표, 引達子寅, 冒節手:lTP,

振美子R, E盛子E 뽕;{Ji'f-午 妹흉흉r未, 申

堅手申. 留執手西. 畢入手빚, 該閔子갖 故陰

陽之拖fl: 짧物之뻗始”라 하였다(班 固 : 964). 

劉圖합는 

“子者 北方뽕水之位 而一陽뚫生之始 故陰極則

陽生 포而혔뻐 子之짧子 此十一月之辰也至표 

陰尙협而細之 又표陰也助也 謂十二月終始之

際以結￥표짧名월. 

찮 正月 ili. 陽E:(E上 陰E在下 A始見之始

故律짤~!9<以候之 可以述事之始也 又寅 젊 

也 쩍i也 ,웹物之i좋뚫 

:lTP者 日升之II장也 又때 끊也 言二月陽氣盛而

擊-;Ji_

辰者 ~~E,迎半 三月之時 物盡震而長 X謂辰

言震ill

E者 四月 JE陽而無陰也. 自子至B陽之位 陽

於是합 又E起也 物畢盡而起

午者 陽尙키~JW 陰始生而짧主 X죠午長也 大

ill 物至죠月 쁨滿長大찾 
未 六月 木E重而成훗 又코未 味也 物盛而

有味 與辛同意

申者 七月之辰 申陽所寫而E陰至於申貝IJ 上下

通而 人始見白露 葉落 乃其候也. 可以述陰

事以成之 X긍申 身也 言物體皆成

西者 B 入之時 乃陰표中八月也 又코西續也 

萬物皆績縮收윷t 

九月빚陽未많也 然不用事港藏於빚土中 乃乾

位1X1훌天門故也 又긍f쳤鐵也 萬物皆흉滅훗, 

十月 玄 純陰也 又玄쳤也 言陰氣쳤殺萬物,, 이 

라 하였다(劉圖쉽 : 13-14). 

여 기서 十=支의 차례 는 十千파 同一한 돗。l 

있고 特히 事物이 매월마다 發展하여 由微而盛

하며 由盛而훌하야 反復的으로 變化 發展해 가 

는 過程을 섣영하고 있다. 

郞 十一月은 多至에 一陽이 始生하여 生命。l

땅속에 續藏했다가 차차 滋生하는 機轉이 있~ 

므로(擊南子子) 子로써 月建을 삼았고, 十二月

응 陰氣가 다하고 陽氣가 生하여 새로운 生命。l

이 미 陰組를 풀고 땅에서 t냐오으로(組牙手표) 
표으로써 月建융 상았고, 표月은 굶春으로 三陽

이 泰월를 이루니 生機가 。l 미 꿈플거리며 活避

하니(引達手寅) 寅으로써 月建을 삼았고, 二月
운 件春으로 陽氣가 方盛하여 生物의 成長。l 첨 

차 않盛하게 자라므로C:lTP言끊也) 째로써 j킹建올 

상았고, 三月우 季春으로 春陽。l 振動하여 生物

이 더욱 횟盛하게 지-라으쿄(振美手辰) 辰으로써 

月建올 상았고, 四月은 陽氣가 더욱더 盛빠하므 

로(E盛手E) E로써 月建을 상았고, 죠月운 陽

盛陰生하여 生物으l 成長이 혈緊葉布(陰陽交혈 

布)하으로 午로써 月建을 삼았고, 六月운 生物

이 盛長하여 열미l 맺고 成熟하므로(物成有味) 

未로써 月建윤 상았고, 七月은 秋행이 初至하여 

生勳。l 成熟되고 점차 J&敏되므로(申敵萬錫) 申

으로써 月建을 삼았고, 八月은 陰氣가 더욱 盛

하고 陽氣가 더욱 흉하여 生物이 훌老(萬物之 

老)하므로 西로써 月建을 삼았고, 九月은 季秋

로 生物。l 모두 J&敏되므로(萬뺑盡鐵) 없로써 

月建올 상았고, 十月응 陰氣가 점차 外部에까지 

盛해지고 陽氣가 內部에 港藏하므로(陽氣藏子 

(h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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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 갖로써 져建을 삼은 것이다. 

2. 4. 3. 十二支의 陰陽分屬

十二支의 陰陽分屬운 十千에서 이미 말한 것 

처 럼 陰陽奇偶의 원리에 따른다. 용n 一, 三, 죠, 

七, 九, 十-의 位置에 순서 하거 나 一, 三, 죠, 

七, 九, 十-의 六個月은 모두 奇數로 陽에 屬

하여 子, 寅, 辰, 午, 申, 벚의 六支는 모두 陽

支가 된다. 반대 로 二, 四, 六, /\., 十, 十二에 

位置하는 地支나 月建은 모두 偶數로 陰에 屬하 

여 표, 때, E,, 未, 댐, 홍의 六支는 오두 陰支

가된다. 

2. 4. 4. 十二支의 方位죠行分屬 

古A들이 十二支를 그들이 觀察한 -歲四時,

十二月二十四節氣의 陰陽죠行 關係에 配合하여 

氣族으l 變化規律을 分析했다는 것은 앞에서 。l

미 言及한 바가 있는데 이는 類經圖醫의 죠行統 

論에서 말한 “十二支以應月 地之죠行也 子陽玄

陰日水 午陽E陰日火 寅陽gp陰日木 申陽西陰日

金 辰않陽표未陰日土”(張介홉 1977: 17)나 醫學

入門의 運氣條에서 말하는 “又以地支짧環次序言 

之 寅gp屬春木也, E午屬夏火也, 辰않표未屬四 

季土也. 申西屬秋金也, 갖子屬多水也”(李避 19 

74 : 221-224)의 내 용과 일치 하고 있 다. 

則 이것을 한번 더 풀어서 說明하면 

玄月子月은 -陰-陽으로 多月으l 굶 • {매어l 해 

당되고 北方寒水之氣가 行令하는 時候。l므로 E 
午는 죠行에 있어 모두 火에 屬하며, 寅月 gp月

은一陰一陽으로春月의 굶·件에 해당되고 東

方風木之氣가 行令하는 時候。l묘로 寅째는 죠行 

에 있어 모둔 木에 屬하며, 申月西月은 一陰一

陽으호 秋月의 굶 • {뿌에 해 당되고 西方操金之氣

가 行令하는 時候。1묘로 申西는 죠行에 있어 모 

두金에 屬한다. 

辰운 季春르月。l 되고 未는 六月季훌가 되고 

않은 JL月 종양가 되 고 표슨 十二月 季-것이 되 니 

아 四個月은 모투 中央土훨之氣가 四時에 寄王

하는 것이三로 辰成표未는 죠行어l 있어 모두 土

에 屬한다. 素問의 太陰陽해꿇어l 서 “牌者 土t브 

治中央 當以四時長四藏 各以十A日寄治”라 혔는 

떼 (洪元植 1981 : 62) 이 는 三月 (辰), 六月 (未),

九月 (않), 十二月 (표)의 띤個月 의 立春, 立夏,

立秋. 立4응前의 十A日 은 오두 中央土가 寄王하 

는 時候라는 意味이 다. 1年 360일을 四季節혹 

나누연 90암이 되고 。1 90알 중에서 各各 18일 

씌을 除外하연 各 季節이 72일이 되고 土王之日

도 72일이 되므로 이렇게 표分하는 것도 360얼 

로 1년을 이루는 原則에 위배되지 않는다. 

2. 4. 5. 十二支의 六氣三陰三陽分屬

素問으l 天元紀大論에 “子午之歲 上見少陰, 표 

未之歲 上昆太陰, 寅申之歲 上見少陽, gp西之歲

上見陽明, 辰IX之歲 上見太場, E家之威 上見厭

陰, 少陰所謂標也 廠陰所뚫終也 廠陰之上 良氣

主之, 少陰之上 火氣主之, 太陰之上 혈‘氣主之, 

少陽之上 相火主之, 陽明之上 操氣主之, :;tc陽之

上 寒氣主之”라 하였고(위의 책 : 128) 죠運行大 

論에서는 “子午之上 少陰主之, 표未之上 太陰主

之, 寅申之上 少陽主之, :!lP협之上 陽明主之 辰

.IX之上 太陽主之, E홍之上 願陰主之”라 하였다 

(위의 책 : 129). 

이는 六氣와 三陰三陽에 地支플 配슴하여 紀

年의 地支에 m.據하여 氣淚SJ 變化와 人體에 대 

한 影響올 짧究하는 標準이 되는 것이다. 위에 

서 上이라 한 것은 上位 ~p 司天之位플 말하는 

것으로 子午年에는 少陰君火가 司天之位를 초4릎 

한다는 뭇이 마, 十二支에 六氣와 三陰三陽올 품 

合하여 圖表로 나타내 연 다음과 같다(程士德 

1982: 548). 

표未 I 寅申 | 째협 辰 IX E "Jr.. 

三陰三陽 少 陰 太 陰 少 陽 陽 明 太 F흘 願 陰

六 氣 君 火 합 土 相 火 操 金 寒 水 몹 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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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l 1.1 으l §[ 台規젠은 t-二 :ttl!支를 五行에 配iS

하여 죠方에 分屬한 方法과 같지 않은데 이 플­

古A은 正化, 對化의 問휠로 說明하고 있다. 

표化는 六氣가 居한 표位에서 化한 氣。1 고 對

化는 正位와 對#된 位에 서 化한 氣이 다. 新校

正에서는 “詳午未寅西皮갖之歲흉正化 표司化令 

之寶, 子표申때辰E之歲탔對化 對司化令之虛此

其大法也”라 하였다. 玄珠密語에서 는 。l에 對해 

具體的으로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lP 玄

珠密語의 天元定化紀篇을 보면 “陽陰所以司手E

*者 -何也 謂廠陰木也 木生手玄 故표司手玄也 

對司予E也 雖有:!IP짧正位木之分 謂願明金對化之

所 以從所生而順手司也, 少陰所以司子子午者何也

;볍少陰寫君火 君火뿔位 所以正得南方離位也 !lP 
正化子午 對化子子也 太陰所以司子표未者{可也. 

謂太陽짧土也 土主中宮 寄촬手坤 坤位西南 居未

分也 !lP正化子未 對化子표也. 少陽所以司手寅申

者何也. 謂少陽짧相火之位 뽑주-君火也. 雖有午

位 君火以居之 검nx生子寅也. 故正司手寅 對化

手申也. 陽明所以司子:!IP西者何也. 謂陽!1)3흉金 

西흉西方金位 !ln正司子훨 對化手:!IP也. 太陽所以

司子辰밟者何也 謂夫陽옳水 水雖有子子位 謂君
火對化也 水乃復手土中 !lll六않在天門 !lPEX:是也.

六己在地戶 !lP辰是也. rtJ. 水歸土用 正司子成 對

化子辰也”r.]- 하였다 (훌帝內經素問校釋 1982: 

859-860). 이 러 한 正化對化의 찮은 後世의 劉圖

웹, 李 籃, 張介資 等이 모두 짜르고 있다. 

〈甲 子

天 甲 z, ~ 丁

地 子 표 寅 gp 

天 甲 z, ~ 丁

地 f용 i갖 子 표-

甲 z, N 丁

E연 협 E용 경Z 

天 甲 z, 內. 丁

地 午 未 申 西

天 甲 z, N 丁

地 辰 E 午 未

天 [ F z, N 丁

쳐브 寅 gp 辰 E 

2. 5. 甲 子(千支相슴) 

2. 5. 1. 千支相合의 規律

天千과 地支를 配合한 것을 甲子라 부른다. 

天千은 上에 있고 地支는 下에 있으므로 千支를 

순서에 짜라 차례로 配合하연 멈然的으로 天千

의 甲괴 地支의 子가 처1 일 앞에 나오게 된다. 

。l 것을 素問의 六微릅大論에서는 “天氣始子甲

地氣始手子 子甲相合 名日歲立 護候其始 氣可與

期”라 말하고 있다(洪元植 1981 : 134). 。l 풋은 

天氣를 推算하는 것은 十千인데 十千의 차례는 

甲으로서 始作하고 地支를 推算하는 것은 十二

支인데 十二支의 차례는 子로써 始作하므로 千

支의 첫끌자안 甲과 子를 配슴함으로부터 始作

하여 十千의 末尾인 쫓字와 十二支의 末尾안 家

字를 서로 配슴하는떼까지 이르면 팍 60個가 되 

어 甲子가 一周하게 된다는 듯이다. 그리고 甲

子의 차례플 세운 다음에야 歲氣를 推算하는 方

法도 따라셔 建立되니 그러므로 候時古氣하는 

것은 모두 甲子의 推算올 通해서 寶期할 수 있 

다는 컷이 된다. 千支配合의 規律은 甲며康王의 

죠陽 千은 子寅辰午申밟으l 六陽支와 配슴되고 

Z丁E辛쫓으l 죠陰千은 표:!!PB末뿜玄으l 六陰支

와 配合되는데 天千은 10個이묘로 甲子가 一周

하는떼 各各 6回 反復하고 地支는 12個。l묘로 

甲子가 1周하는데 各各 5回 反復하여 60甲子를 

마치게 된다. 이 순서플 도표로 그리면 다읍과 

表〉

tt c. m. 켜온 王 용§ 

辰 E 午 末 申 훨 

tt E‘ E용 辛 王

--寅 :!111 辰 E 午 末

L용 己 f용 辛 王 g올 

子 표 寅 gp 辰 B 

[@ 己 E용 辛 王 쫓 

EX; 용. 子 표 寅 !111 

tt 己 E용 辛 王

--$ E힐 EX; 웅. 子 표 

tt 己 E용 辛 王

--午 未 $ 西 EX;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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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다. 

素問의 六節藏象論에 “天有十日 E六竟而周甲

甲六復而終歲 三百六十日法也”라 렀는데(위의 

책 : 25) 여기서의 十 B은 바로 十千을 지적해서 

한 말이다. 왜냐하연 十千은 원래 紀日에 사용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十天千은 60무子 속에서 

6回 反復하고 있으므로 B六竟而周甲。l 라 한 것 

이다. 여기서 竟은 盡也의 뭇이다. -年은 본래 

365일인데 5 日은 各節氣에서 남은 나머지 數을 

合한데서 유대하므로 옛사랑들은 흔히 言及하지 

않고 다만 60X6=360일의 일반적 인 숫자만 言

及하고 있다. 그러나 天千의 六竟만으로는 甲子

가 군성되지 않고 반드시 地支의 죠局와 配合되 

어야만 行해지케 된다. 그리하여 素問의 天元紀

大論에서 는 “天以六짧節 地以쪼iJ홉옮1J 周天氣者六

期흉一備, 終地氣者 죠歲흉-周, 죠六相合 而t

百二十氣옳-紀 凡三十歲 千四百四十氣 凡六十

歲 而혔一周 不及太過 斯皆見훗”라 하였다(위의 

책 : 128). 

+千은 陽으로 天을 主하고 十二支는 陰으로 

地를 主한다. 十天千이 六回 反復하는 것올 “天

以六흉節” 또는 “周天氣者-六”이 라 부르고, 十二

地支가 표回 反復하는 것을 “地以죠옳制” 또는 

“終地紀者죠”라 부릎다. 天千이 6回 돌고 地支

가 5며 도는 것을 죠六相合이라 하는데 이것은 

千支카 甲子릎 構成하는 기본 規律이다. 죠六相 

合에 依해 60甲子플 이룸에 있어 前三十年은 

720節氣(1년이 24節氣。l므로 301션에 720節氣가 

판다)로 이루어지는떼 이를 -紀 또는 -世라 

부르고, 後半 301션의 節氣까지를 合학여 -周甲

子 六十年이 完成판다. 이 601션을 陰陽의 주支 

가 配合펀 甲子로부터 推ffi음i·算하면 죠運六氣의 

太過不及은 모두 이에 依하여 알 수가 있다. 왜 

냐하연 甲子의 天주은 주로 죠運의 흩올哀를 主管

하기 예문이다. 五違行大꿇에서 말하는 ‘·죠氣主 

歲 首甲定運”은 바로 이 뜻.:.]다. 甲子의 地支는 

주로 六氣의 覆化를 주판하므로 六元표氣大꿇에 

서 말하는 “六氣覆化 廣復훌治”의 폴致는 地支

에 의해서 推求할 수 있다. 郞표運六氣의 m究

는 千支와 甲子블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다. 

類經圖寶의 氣數統論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강영하고 있다. 

“題-歲之氣 及千支之數而言 從天用千 則죠日 

-候 五陰五陽 而天之所以有十千 甲 LlG以陽變

己쫓以陰變 五之變也 從地用支 則六日一變

六剛六柔而地之所以有十二支 子B以陽變 午

玄以陰變六之變也 十千以應日 十二支以應月

故一年之月兩其六 -月之日六其죠 -年之氣

四其氣 -氣之候三其五 總、計-年之數 三十六

甲而周以天之죠 三十子而周以地之六 故앓十 

二月 二十四氣七十二候 르百六十日 四千三百

二十辰 十=萬九千六百分 {可非五六之所化”

(張介資 1977 : 32). 

여기서 十千 十二支를 죠六相合하여 甲子를 

이루는 것은 古代鷹法의 한 計算法엄을 알 수 

있다. 

2. 5. 2. 甲子紀年에 關한 歷史的 考察

甲子를 使用하여 紀 日 • 紀月 • 紀時하는 것은 

아주 요래된 方法이라는 것을 앞에서 이미 기술 

했는데 甲骨文字를 通해 。l 것이 股商혜부터 있 

었음。l 밝혀지고 있다. 甲骨學商史編에 “民國十

A年秋季 容f용曾짧 應京大學購得-校 列六十 甲

子甚全 骨版顧j治甚平뽑 背面又未 經金贊籃 此版

많非 h用 可決흉專著冒鷹之用了”(任應秋 1982: 

27)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股代에 紀日하고 紀

句하는데 썼던 大句周期 甲子表임이 조금도 의 

성할 바가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당시에 。l

처럽 高度의 甲子表을 編制할 수 있을까? 이는 

그 당시의 廣法과 不可分의 關係가 있는데 題商

代에는 農業이 重視되었으므로 自然 當時의 知

講과 數育은 天文歷數의 冊究에 集中되어 農業

上의 표確한 時間觀念의 把握이 特히 發達하였 

다. Ji!IJ 例릎 들어 어느 혜 씨를 뿌려 야 하고 어 

느 혜 거두어야 하며 또는 어느 혜 어떠한 것올 

심고 가꾸어야 하는가 等等은 모두 혜에 맞추어 

施行해야 했으므로 뚫A들은 이컷올 탑쿠하여 
紀日·紀句·紀月·紀年하는 鷹法을 創出하였 

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 分明히 밝혀야 할 것은 

股나라 사랑들이 확실히 紀年하는 方法은 알고 

있었지 만- 甲子로 紀年하지 않았고 또 紀年의 名

稱도 統一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胡훔宣의 股代

年歲稱뚫考에서는 이를 “股代自盤康選鄭以後 早
0 
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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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稱年짧年 f굉i양 j좋!fr f즙 V- 조~免j며 始稱f똥~B 까; 

以事紀年”(위의 젝 : 27)이타 밝히고 있다. 여기 

서 春 또는 秋로 紀年한 것은 春에는 죠혔이 始

生하고 秋에 는 죠혔。l 成熟하으로 표짧의 始生

과 成熟£로 紀年하는 方便으로 상은 것이며 f!E 
라고 한 것은 -年의 쫓증 fiB가 끝났음올 取한 것 

이다. 

요컨데 東漢以前에는 甲子로 紀年하는 方法。l

없었고 千支를 結合하여 묶l年에 융용한 것은 漢

의 建武·光武帝 以後의 일이다. 

顧짧午의 日知錄에서는 여기에 對해서 “爾雅

짧日 甲至쫓뚫十 B 日 ;흉陽 寅至표짧十二辰 辰옳 

陰 此二十二名 古A用以紀日 不以紀歲 歲Jltl 自有
關逢至昭陽十名 뚫歲陽-, 最提格至w.짧 若十二名

혔歲名 後A謂甲子歲 쫓*歲 非古也. 自漢以前

初不假借 史記歷書 太初元年年名훨O~P 關字)逢

擬提格 月名畢聚 日得甲子 初半期르多좋 其辦析

如此“라 하였다(위의 책 : 28]. 漢以前의 紀年은 

基本的무로 爾雅 釋天에서 말한 

“太援在甲日關逢 :tEZ;日빼훌 在困日柔% 在丁

日꿇團 在명日著羅 在己日居維 在康日上章

在辛日重光 在王日玄默 在쫓日昭陽 歲陽, 太
歲在寅日흉흉提格 在!JP日聞關 在辰日執徐 在E

日大흙짧, 在午日敎群 在未日協治, 在申日鍵.

훌훌 在西日作題 :tE!훗日關잖 걷E玄日大淵敵, 在

子日困敎 在표日j암짧若 歲名”

이 라 한 것 이 使用되 었다(爾雅웰注 1970 : 6-7). 

여커서 十千에 해당하는 것운 i쫓陽이라 했고 

十二支에 해당하는 것윤 歲名。l라 했무며 또 關
逢에서 昭陽까지의 十名을 義陽。l 라 풀렸고 輝

提格에서 iJi.짧若까지 十=名윤 歲名이라 불렀 

다. 歲陽과 歲名을 차례로 配合하연 -年의 名

稱이 원다. 例를 들어 歲陽의 甲운 關逢이고 歲

名의 子는 困敎。l므로 關逢困敎年응 甲子年。l

펀다. 도 歲陽으l Z은 빼훌이고 歲名의 표은 j한 

짧若이므로 빼뚫j붉寶若은 Z표年이 환다. 지타 

〈훌 陽

으1 歲陽과 j횟名도 차폐대로 엠~1악하띤 역시 더3子 

로 紀年하는 것파 같아지는데 여기서는 죠六節 

制의 으l 마는 없고 다만 陰陽配合의 s]s] 만 있을 

뿐이다. 呂民春秋季多紀 序意어l ’‘維奏八年 歲在

밟鍵”。!라 되어 있는데 。l 는 歲名。l 카장 먼저 

使用펀 {列로 밟鍵은 申年으로 여기서는 康$年

일 可能性이 크므로 마땅히 上章짧鍵£로 해 야 

한다. 

다음은 歲陽 • 歲名의 意味를 把찮해 보고져 

한다. 

南宋혜 의 洪i짧가 .;:] 은 容짧隨筆에 서 는 

“威陽歲名之說 始子爾雅 自後推太史公홉書用 

之 而或有不同 始陳逢흉휠逢 梅흉흉端울중 柔

;U흉游&i:. 彈볍作彈펌 著양£作徒維 몹維作祝짧 

上章作商橫 重光作昭陽, 玄默作橫x: 昭陽作

尙章 l比乃年紀久遺 傳寫或힘t 不必深辯 郭景

純注釋죠 自歲陽至月名 皆所未詳通 故缺而不

꿇 寶治通용옳專取歲陽歲名以표年 不可曉解 韓

退之詩 歲在淵斷豪牛中 王介南字뚫듬꿇 自슛 

亦無짧” 

이 라 하였 다(任應、秋 1982 : 29). 

歲陽, 歲名에 판한 解釋은 後世에 닝l흑 하냐 

하냐 짧明한 것이 있£나 거의가 쫓꿇附會한 것 

들。l 다. 여기에 關해 爾雅젊에서는 “李파孫잣雖 

各有其짧 皆構虛不經 ~흡좋無質”이 라 댔고 짤任 

公의 國文言原解에 서 도 “此等名稱 雖以郭樓之博

聞多講 .옳죠字義未힘’i 注中缺而不論 而其音諸 亦

往往有異同 以史記뤘之 此皆以音近而生異同者

然則此二十=支文 삶i홉{(j聲而非m形t브”라 설명 

하고 있다(위의 젝 : 29). 

깝景純에서 찢任公까지 의 시 간차이 가 1600여 

년언데 그 사이에 歲名의 뜻을 分明하케 解釋한 

사랍이 없고 天官書와 爾雅의 差異를 比較해 보 

건대 짧任公。l 歲陽歲名의 名稱이 “{ij聲而非쩌 

形”이라고 한 것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參考혹 歲陽과 歲名올 置表로 나타내연 다융 
表〉

十 千 |甲 I z I 험 
짧 雅 짧 天 I 關逢 | 觸 | 柔~~
뾰 記 層 훔 ! 꿇逢 | 端훌 | 游~~

丁 | 않 

꿇園 | 著짧 
꿇좀 | 徒維

己 | 찢 | 辛

홈維 | 上훌 ! 重光
觀|뼈橫 l 昭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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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歲 名 表〉

十二호 | 子 | 표 ! 富 I !JP I 辰 J E I 午 | 껴i | 숨 | 멍 I 갖 갖 
꿇꿇꿇초--「굶용「끓용[짧꿇싫j뚫- 빽꿇-싫|긋짧I~화 썩]&-콤「헐 -짧샤 폐꿇-딜긋싫꿇 
史記 歷 훨 | 困 敎} *뽑획 擬提格| 單 빼 執 徐| 大훈짧! 敎 詳| 協 펌! 컴 옳1 作 醒! 품 늦! 大淵敵

파같다. 

3. 結 論

十千, 十二支에 關하여 考察하여 다옴파 갇은 

結論올 얻었다. 

1. 千支는 표運六氣의 ~究에 必須不可缺의 

符號로 著名以影其德 立號以表其事하기 위해 섣 

정되었다. 

2. 千支는 黃帝가 大擾에 命하여 최초로 만들 

어졌다 하며 睡史的으로 股代부터 使用했던 기 

록이 냐타난다. 

3. 千은 陽, 支는 陰으로 千은 天道의 變化흘­

支는 地道의 變化를 把握하는데 使用되었다. 

4. 古代에 주윤 特히 紀日하는데 支는 紀月하 

는데 使用되었마. 

5. 十千의 順序는 萬物。l 發生, 成長, 緊盛,

흉老, 死t했다가 다시 始生하는 순서를 상갱히­

고있다. 

6. 十千中 甲며양康王윤 陽에 配屬되고, Z丁

己辛쫓는 陰에 配屬완다. 

7. 十千의 兄弟죠行分屬응 甲Z木, 困丁火,

않己士, E용辛金, 포쫓水이 다. 

8. 十千의 夫歸五行分屬응 甲己土, Z康金,

며辛水, T포木, IX쫓火이 다. 

9. 十二支의 順序는 매월을 쫓아 發展하여 由

微而盛하며 由盛而흉하여 反復的~로 훌化해 가 

는 파청을 상칭하고 있다. 

10. 十二支中 子寅辰午申皮은 陽에 配屬되고, 
표!!PE.;未西*는 陰에 配屬펀다. 

11. 十二支의 方位죠行分屬운 寅!IP木, E午

火, 辰렷표未土, 申겉를金, 玄子껴〈이다 

12. 十二支의 六氣三陰三陽分屬은 든午少陰君 

火, 표未太陰헬±, 寅申少陽相火, ;협陽明操 

金, 辰B(太陽寒水이 다. 

13. 千支相合의 規律은 陽千은 陽호, 陰千은 

陰支만 取하며 -周 60回 反復하는데 天千은 六

回, 地支는 5回 反復한마. 

14. 運氣學說의 w究는 千支가 相음칸 以後라 

야 具體的으로 把握될 수 있다. 

15‘ 甲子紀年은 後漢光武帝。l후부f:" 시행되었 

으며 그 以前은 일청하지는 않지만 古뚫陽 歲名

이 使用되었다. 

16. 古歲陽과 歲名은 지금까지 意탓를 알 수 

없으며 쩌聲한 것으로 추측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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